
보도내용< >

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조선일보 등은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, , 2025□ 

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.

  작년 국가채무 천 조 년새 조 껑충 대비 연합뉴스“ 1 300 , 1 130 ' ' GDP 46 49%”( )… →

나랏빚 조 또 최대 국민 인당 만원 빚 부담 커졌다  “ 1304 ‘ ’ 1 2500 ‘ ’ … 헤럴드경제”( )

나랏빚 조 역대 최대 나라살림 적자는 년 연속 조 넘어 조선일보  “ 1304 ‘ ’ 2 100 ”( )… 

관계부처 입장< >

지난해 정부는 □ 내수 위축과 통상 환경 급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 

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과 내수회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AI· 투자 

확대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. 

ㅇ 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채무 증가가 불가피 전년대비 조원 했으나( +129.4 ) , 

비율은 국내총생산 증가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GDP (49.1%) 0.1%p △

감소하였습니다.

국가채무 조원 예산 결산    * ( ) : (’24) 1,175.0 (‘25 ) 1,301.9 (’25 ) 1,304.5→ → 

한편 국가채무는 단순 금액 증가보다 , □ 경제 규모 확대 총지출 증가와 , 

연계하여, 대비 비중으로 살펴보는 것이 적절GDP 합니다.

ㅇ 회계연도 대비 2025 GDP 국가채무 비율은 로 49.0% 년 , ’25~’29

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’ 년 목표 수준 25 49.1% 이내입니다.

▪ 적극적인 재정운용 속에 재정지표 개선
국가채무는 단순 금액보다 관리능력을 고려한 ▪ 

대비 비중이 중요GDP 

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월2026. 4. 6.( )

보도설명자료



국가채무 전망 국가재정운용계획< (’25~‘29 ) >

조원( , %) 년`25 년`26 년`27 년`28 년`29본예산 회추경2
국가채무▣ 1,273.3 1,301.9 1,413.8 1,532.5 1,664.3 1,788.9

대비   (GDP , %) (48.1) (49.1) (51.6) (53.8) (56.2) (58.0)

또한, □ 인당 국가채무는1 경제 규모나 상환능력 고려 없이 국가채무를  

단순히 인구수로 나눈 수치로서, 인구가 많은 국가에게 유리한 통계적 

착시를 유발, 등 국제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IMF 

통계입니다.

정부는 앞으로도, □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이를 , 

토대로 세입기반을 확충,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여력 확보의 선순환 

구조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 

ㅇ 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 , 재정 운용의 지속 가능성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

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, 비과세 감면 정비 등 · 조세기반 확충 

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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